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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의 제도화와 사제계급의 승리

대표적 인 경우를 들면 마 르 코  8장에 있는 “너 는  사탄이 다. 물 러 가  

라 ”고  한  예수의 말을 마태오는 완전히 바꾸어 “시 몬  바 르 요 나 ，너 

는  복이 있다. 네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

내 아버지시다. 나도 네게 말한다. 너는 베 드로다. 내 가  내 교 회 를  이 

반석 위에 세울 터인데 죽음의 권 세 가  그 것 을  이기지 못 할  것 이 다 ” 

(마태 16, 17~18)라 고  말한 것으로 해놓았습니다. 마태오는 예수가 

제자들을 공격한 말을 거의 전부 삭제해버 렸 습 니 다 . 루 가 도  마찬가 

지 입니다. 마태오에서는，예수는 최후로 갈릴래아에서 제자들과 만 

나  유명한 명령을 합니다. 루 가 는  베드로를 빈 무 덤 을  목 격 한  증인으 

로  기록하고 있습니다. 또 한  엠마오로 가 는  두  사람의 이름은 말하지 

않으면서 제자들의 일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리 고  열두 제자에게 

나 타 났다고 하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이 전 부  마르코에 

는  없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마르코보다 약  20년 후에 기록된 마태 

오 ，루가에서는 이처럼 교회의 사도계급이 승 리 하 고  있는 것 입니다. 

제자들이 점점 미화되어가는 현상인 것입니다.

이로써 결론은 분명 합니다. 고린토전서 15장 3절 이 하에는 놀랍게 

도  예수의 십자가사건이 그처럼 추 상 적 으 로  기술되어 있 고 , 더구나 

부활한 예수의 증인 가운데 여자의 이름은 나 오 지 도  않아요. 이와는 

대조적으로 마르코에서는 증인이 여자들밖에는 없 습니다. 이것을 보  

고  저는 두  개의 확실한 전승모체 (傳 承 母 體 )가  있었다는 증 거 가  아 

닌 가  생각하게 되는 것 입니다. 하나는 교 회 를 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 

다 고  생각한 자들이고，다른 하나는 교회의 보 존  같은 것 에 는  관심도 

없 고  어떻게든지 생생한 예수사건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 다 , 증 언 하  

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정열에 찬 민 중 입니다. 어느 의미에서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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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비 현 실 적 인 ，유 약 한 ，비 합 리 적 인 ，비계산적인 민중이 있었다고 하 

는  것입니다. 그 들 에게는 ‘지 도 자 ’라고 하는 생각을 염두에도 없습 

니 다 . 다 만 ，예수의 사건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 는 ，보 고  들 은  것을 

그 대 로  전하지 않고는 못  배기는 민 중 ，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어떤 

영향을 미칠지,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 하 나  다 만  침묵할 수  없 

는 ，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 없는 민중입니다.

제도적 교 권 주 의 자

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. 처음부터 양식사학 자 들 은 , 성서가 

형성되는 현 장 (삶 의  자리 )은  교 회 라 고  말할 뿐 ，그  이상 한  발짝도 

나가려 하지 않습니다. ‘교 회 다 ’라고 하 는  것 은  추 상 적 입 니 다 . ‘교회 

다 ’ 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불충분 합 니 다 . 전 부 를  설명 하지 못 합니다. 

적 어 도  교회라고 하는 것 가운데 두  개의 전 승 모 체 가  확실히 구별되 

어 있었던 것이 분 명 합니다. 두  개의 서 로  다 른  흥 미 와  관 심 을  가진 

자들이 있었던 것 입니다. 그 중  하나는 제도적 교 권 주의자들입니다. 

그 들 은  점 차  숭리를 거 두 었 습니다. 교권주의의 입장을 나 타 내 는  대 

표적인 말은 마태오 18장 15절 이하의 말 입니다.

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데서 그 를  충 고 하 라 . 그 가  

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 형제를 얻는 것 이 다 . 그 러 나  듣지 않거든 

한 두  사람을 더 데리고 가 라 .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 든  사실이 확 

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 그 러 나 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

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를  이방 사 람 이 나  세리와 

같이 여 기 라 (마 태  18, 15-17).


